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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獨 뮌헨, 상하이 진출…전자상거래시장 공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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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국의 거대 축구 관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유럽 명문 구단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아르

옌 로벤, 토마스 뮐러 등 슈퍼스타를 보유한 독일의 명문구단 바이에른뮌헨이 상하이에 사무실을 내고 전자상거래·미디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절대강자 바이에른 뮌헨이 이날 상하이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밝혔

다. 이 구단은 네덜란드 대표인 총알 탄 사나이 아르옌 로벤, 독일 대표인 토마스 뮐러를 비롯한 수퍼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맨시티로 옮겨간 펩 과르디올라도 뮌헨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뮌헨이 중국 본토에 직접 진출한 것은 스포츠 관련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머니가 두툼해진 현지인들

이 스포츠 등 레저 부문에 지갑을 더 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성장의 방점을 '투자'에서 '소비'로 옮기고 있다. 칼 하인

츠 루메니게 구단주는 이날 상하이에서 “중국에 진출할 적기”라며 “올해 두 번째 축구학교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스페인의 바로셀로나 등도 앞서 홍콩에 둥지를 틀었다. 이들은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높은 구단 인지도를 앞세워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 미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중국 시장 공

략을 위해 최근 일본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과 손을 잡았다.   

 뮌헨도 미디어·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지 언론에 관련 콘텐츠를 판매하고 중계료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단의 매니징 디렉터인 루벤 카스퍼는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맞춤형(tailor-made)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면서 “중

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는 거대한 기회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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